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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distance between minority groups and 
nursing cadets.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design was used.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the entire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cadets. Data from 273 nursing cadets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Social distance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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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ceived threat, to strengthen multiculturalism, and to establish a healthy collective identity of nursing cad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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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2014년 8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총 

1,710,896명에 이른다. 외국국적 동포도 689,897명이 국내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계 중국인이 593,965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으로 인해 국내로 이주해 살

게 된 결혼이주민은 총 151,605명으로 남자 22,510명, 여자 

129,095명이었고, 새터민은 1993년 640여명에 불과하였는

데 20년이 지난 2013년 현재 26,123명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2]. 또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

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은 266,547가구, 9세~24세의 

다문화 자녀수는 66,536명으로 추정하고 있다[3].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한민족으로 비교적 단일한 문화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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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양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학습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한국사회

의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한국사회의 주류문화에 포

함되었던 사람들에게도, 새롭게 유입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함께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서로 수용하고 적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부여한다.

어느 사회든 다양한 집단들이 존재하고 그 사회의 다수 집

단(majority group)과 소수 집단(minority group)은 갈등관

계에 놓이게 된다. 한 사회 안에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

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체성, 안녕감, 가치와 신념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심리적 역동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집단은 기존의 

사회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비주류 집단인 소수

집단에 대해 편견과 차별을 드러내게 된다[4]. 이러한 편견과 

차별은 그 사회에 갈등과 다른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구성원

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5,6]. 때문에 간호사와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들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 

정체성과 신념 및 생활양식을 존중하고 다양한 환경적 맥락에

서 대상자를 이해하고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6-8].

다문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미국, 호주 등은 오래 전부터 간

호학 영역에 있어서도 다문화 간호가 발전해 왔으나 우리나라

의 경우에는 간호학 영역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간호와 관련된 연

구들도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간호사

의 문화적 역량에 집중되어 있다[9-11]. 문화적 역량은 다문화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문화사회

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의 문화적 역량에 선행하는 여러 가지 변인과 사회현상 그리

고 맥락적 환경에 대해 간호학적 관점에서 다차원적으로 접근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가 다문화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사실은 

군 조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으로서 국방

의 의무가 있어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2011년부터 국제결혼가정 자녀

들의 군복무가 허용되어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으며 2028년

에는 군복무 대상자 수가 1만 2,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12]. 또한, 국방부는 북한을 이탈한 새터민 청소년의 군 

입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13]. 강력한 위계질서

와 집단정신이 강조되는 군에서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 정체성과 신념 및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을 보다 잘 이해하고 지지해주었던 가족

이나 친구들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군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수집단 구성원들의 건강상의 문제들이 집단 간 가치의 

충돌이나 갈등 등으로 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도 필요할 것이다.

다수집단과 소수집단 간 갈등의 주원인이 되는 편견과 관련

된 최근 발표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학 또는 심

리학 영역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의 실태, 편견적 

태도로서 사회적 거리감과 영향요인, 그리고 다양한 변인들 

간의 상호 영향과 기전 등에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

다[4,5,14-16]. 선행연구들은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위협감, 소수집단

과 접촉경험, 소수집단에 대한 이미지, 관련 교육 또는 봉사 프

로그램 참여, 성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

화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사회에 많은 시사점과 대안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한편, 간호학에서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17],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

리감을 영향 요인의 하나로 분석하였다[18].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간호현장이 직면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준비를 위해 요구되는 관련 연구들이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기

에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

어야 할 것이다. 

군 조직의 특성상 간호 대상자인 군인은 가족, 친구 등 익숙

하고 친숙한 사회적 관계에서 분리되어 낯선 환경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과 새롭게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과 간호장교의 관계는 일반적인 대상자-

간호제공자와 달리 군 계급에 따른 위계질서가 명확하며, 자

신의 선호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가진다. 따라서 간호장교가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개인적인 이슈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소수집단

에 가지는 사회적 거리감은 대상자와 간호제공자 간의 신뢰관

계 형성과 간호중재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에 우리사회 안의 또 하나의 사회인 군 조직에서 간호를 제공

하게 될 미래의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우리사회의 소수집단을 

이루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가정 자녀, 새

터민, 조선족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간호학적 관점에서 접

근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미래에 군 조직을 대상으로 간호를 제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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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국군간호사관생도들이 가지는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

도로서 사회적 거리감의 수준과 이와 관련된 영향요인을 파악

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군간호사관생도의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위협감과 

사회적 거리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다문화 관련 특성에 따른 사회

적 거리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위협감과 사회적 거리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군간호사관생도의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수준과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재학 중인 사관생도 전수

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먼저 학교당국 및 국방

부 승인절차를 거쳤으며 이를 위해 연구자가 연구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 후 허락을 구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하였으며 연구자로부터 연구목적, 윤리적 고려 사항, 설문지 

및 동의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교수들

이 연구자를 대신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대상자

들은 원하지 않은 경우 설문을 거절할 수 있으며 참여시 익명

성과 비 이 보장되고 도중에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

을 들은 후에 설문지 작성요령에 따라 자가보고식으로 직접 

기입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0분가량 소요되었으며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를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7월 6일부터 20일까지였으며 320부를 배부하여 280

부를 회수하였고 이 가운데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고 273부

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일반적 특성 및 다문화 관련 특

성 13문항, 집단정체성 4문항, 다문화주의 3문항, 위협감 5문

항, 사회적 거리감 24문항(6개 집단별 4문항)으로 총 49문항

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 집단정체성

집단정체성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의 중요성

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한국형 집단자아존중 척도[19] 중 일부

를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3]. 이 도구는 총 4개 문항

으로 ‘전반적으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

다’, ‘가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전반

적으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나의 자아개념의 중

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라는 사실은 나의 자아개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역문

항)’이었으며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대한 자부

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
=.63이었고[3], 본 연구의 Cronbach's ⍺=.83이었다. 

2)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는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에서 다문화주의를 조

사한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20]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4]. 3개 문항으로 ‘한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집단이 있을

수록 더 좋은 사회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원한다

면 그들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우

리 사회 내 다양한 문화집단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었으며 6점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측

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66이었고[4], 

본 연구의 Cronbach's ⍺=.78이었다. 

3) 위협감

유럽 국가들의 인종적 편견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도

구를[21] Hwang 등[22]이 번안하여 수정 ․ 보완한 도구 가운

데 이주로 인한 위협감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5개 문항으로 ‘소수집단의 증가는 우리민족의 고유문화를 위

협할 수 있다’, ‘소수집단이 계속해서 증가하면 우리민족의 고

유성을 잃게 될 것이다’, ‘소수집단의 증가에 따라 범죄율도 

증가할 것이다’, ‘소수집단은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킬 것이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등

이었으며 6점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측

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위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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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Cronbach's ⍺=.83이었다. 

4) 사회적 거리감

Bogardus[23]의 사회적 거리감(친 감) 척도에 근거하여 

Kim 등[4]이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

문항으로 각 집단에 대하여 ‘나의 가까운 가족과 결혼하는 것

을 환영하겠다’, ‘나의 집에 세를 들게 할 수 있다’, ‘나는 단짝 

친구가 될 수 있다’, ‘직장 동료로 받아들이겠다’이었으며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84였고[3], 본 연구의 Cronbach's ⍺=.88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다문화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위협감과 사회적 거

리감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최대값

과 최소값을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다문화 관련 특성에 따른 사회

적 거리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고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 분석(Scheffe ́ 
test)을 하였다.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위협감과 사회적 거리감 간의 관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3세였으며, 1학년이 77명

(28.2%)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93명(34.1%)

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72명(26.4 %), 천주교 55명(20.1 

%), 불교 53명(19.4%) 순이었다. 

다문화경험 특성 가운데 해외여행 경험은 있다는 응답이 

196명(71.8%)으로 많았다. 가깝게 지내는 소수집단 구성원이 

없다는 응답이 218명(79.9%)이었으며, 접촉빈도는 1달에 1번 

미만이 41명(15.0%), 1달에 1번 이상은 14명(5.1%)이었다. 소

수집단과 결혼한 친족이 있는 경우는 28명(10.3%)이었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어가 있다는 응답이 232명(85.0 %)으

로 많았다.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는 96

명(35.2%)이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소수집단을 주제로 한 

교육은 47명(17.2%)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Table 1).

2.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위협감과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점 가운데 집단 정체성은 4.67점, 다

문화주의는 4.53점, 위협감은 3.14점이었다(Table 2).

사회적 거리감은 전체 소수집단은 4.15점으로 한국인의 5.46

점에 비해 낮았다. 총 5개 소수집단 가운데 외국인노동자와 새

터민이 3.83점으로 가장 낮았고, 결혼이주여성 4.23점, 조선족 

4.33점, 국제결혼가정 자녀 4.68점 순이었다(Table 2).

3. 일반적 특성 및 다문화 관련 특성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가깝게 지내는 소수집단 구성

원이 있는 경우가 4.45점으로 가까운 소수집단 구성원이 없는 

경우인 4.07점에 비해 높았다(t=3.24, p=.001). 또한 소수집

단 구성원과의 접촉빈도가 1달에 1번 이상이 경우 4.78점으로 

1달에 1번 미만(4.33점)이나 접촉이 없는 경우(4.07점)와 차

이를 보였다(F=7.05, p=.001). 또한,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4.27점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4.09점)에 비해 높았다(t= 

2.00, p=.046). 그러나 학년, 종교, 해외여행 경험, 소수집단

과 결혼한 친족, 외국어능력, 소수집단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

그램 참여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4.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신념, 위협감, 사회적 거리감 간의 

관계

사회적 거리감과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위협감 사이의 상

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집단정체성(r=.28), 다문화주의(r= 

.37)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위협감(r=-.38)

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집단 정체성이 높을

수록, 다문화주의인 문화적 수용성이 높을수록, 위협감이 낮

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친 감)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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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and Cultural Experience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N=273)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20.3±1.37

Year 1
2
3
4

 77 (28.2)
 72 (26.4)
 65 (23.8)
 59 (21.6)

Religion Christianity
Catholicism
Buddhism
None

 72 (26.4)
 55 (20.1)
 53 (19.4)
 93 (34.1)

Multicultural 
experience

Travel abroad Yes
No

196 (71.8)
 77 (28.2)

In contact with minority group members Yes
No

 55 (20.1)
218 (79.9)

Contact frequency ≥1/month 
＜1/month 
None 

14 (5.1)
 41 (15.0)
218 (79.9)

Marriage of relatives with minority people Yes
No

 28 (10.3)
245 (89.7)

Ability in foreign languages Yes
No

232 (85.0)
 41 (15.0)

Volunteer work Yes
No

 96 (35.2)
177 (64.8)

Participation in education program Yes
No

 47 (17.2)
226 (82.8)

Table 2. Collective Identity, Multiculturalism, Percieved Threat, and Social Distance (N=273)

Variables M±SD Min Max

Collective identity 4.67±0.71 2.50 6.00

Multiculturalism 4.53±0.76 1.00 6.00

Perceived threat 3.14±0.91 1.00 6.00

Total social distance for 5 minority groups
Migrant workers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Children of couples in international marriages 
North Korean refugees
Korean Chinese migrants

Social distance for Korean people

4.15±0.78
3.83±1.09
4.23±0.85
4.68±0.83
3.83±1.09
4.33±0.88
5.46±0.69

1.70
1.00
1.00
2.00
1.00
1.50
2.75

6.00
6.00
6.00
6.00
6.00
6.00
6.00

5.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

반적 특성 1개 요인, 다문화 관련 특성 7개 요인, 다문화사회

에 대한 관점 특성인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위협감 등 3개 

요인을 포함하여 총 11개 요인을 투입하여 사회적 거리감 회

귀모형을 산출하였다. 11개 요인 가운데 종교와 소수집단 구

성원 접촉빈도는 더미변수로 투입하였고, 나머지 변수는 연속

형 변수로 투입하였다. 모형 구축을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유의확률은 .05을 기준으로 변수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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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Social Distance according to Participant Characteristics (N=273)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Scheffé́)

Year 1 year 
2 year 
3 year 
4 year 

4.28±0.79
4.01±0.83
4.17±0.83
4.12±0.64

1.53 .208

Religion Christianity
Catholicism
Buddhism
None

4.11±0.77
4.09±0.89
4.25±0.79
4.15±0.73

0.48 .694

Travel abroad Yes
No

4.17±0.78
4.08±0.79

0.91 .364

In contact with minority group members Yes
No

4.45±0.89
4.07±0.74

3.24 .001

Frequency of contact with minority members ≥1/montha 
＜1/monthb 
Nonec 

4.78±1.02
4.33±0.83
4.07±0.74

7.05 .001
(a＞c)

Marriage of relatives with minority people Yes
No

4.40±0.80
4.12±0.78

1.79 .075

Ability in foreign language Yes
No

4.17±0.80
4.04±0.70

0.98 .327

Volunteer work Yes
No

4.27±0.80
4.09±0.77

2.00 .046

Participation in education program Yes
No

4.28±0.91
4.12±0.75

1.11 .273

Table 4. Correlations of related Variables with Social Distance (N=273)

Variables
Social distance Collective identity Multiculturalism Perceived threat

r (p) r (p) r (p) r (p)

Social distance 1

Collective identity .28 (＜.001) 1

Multiculturalism .37 (＜.001) .29 (＜.001) 1

Perceived threat -.38 (＜.001) -.23 (＜.001) -.32 (＜.001) 1

였고, .10을 기준으로 변수 제거를 시행하였다. 다중공선성 검

정으로 공차한계가 .84~.98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

(VIF)는 1.02 ~1.19로 10보다 작아 투입된 변수들은 상호독립

적이었다.

사회적 거리감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F=22.28, p< 

.001), 위협감, 다문화주의, 집단정체성, 소수집단 구성원 접

촉빈도 등 4개의 변수가 유의한 영향요인이었다. 이들 4개의 

변수로 구축된 회귀 모형의 사회적 거리감 설명력은 24%였

다. 이 가운데 위협감의 설명력이 14%로 가장 높았고, 다문화

주의 7%, 집단정체성 2%, 소수집단 구성원 접촉빈도 1% 순

으로 설명력을 나타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군인이라는 특

정집단을 대상자로 간호를 제공하게 될 미래 간호인력인 국군

간호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집단정체

성, 다문화주의, 위협감과 같은 가치들이 소수집단에 대한 사

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에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Vol. 20 No. 5, 2014    511

국군간호사관생도의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Factors Affecting Social Distance (N=273)

Variables Adjusted Cum R2 Partial R2 B β t    p

Perceived threat .14 .14 -0.23 -0.26 -4.62 ＜.001

Multiculturalism .21 .07 0.24 0.24 4.09 ＜.001

Collective identity .23 .02 0.15 0.14 2.45 .015

Frequency of contact 
with minority members 

.24 .01 0.45 0.13 2.40 .017

먼저, 국군사관생도의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위협감은 6

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각각 평균 4.67점, 4.53점, 3.14점으로 

나타났다. 소수집단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개

입되어 있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시도되었던 국내 선행연구들

[14,16]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집단정체성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다문화주의는 다소 높게, 위협감은 다소 낮은 수준이었

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척도의 적용이 다소 상이하여(5점 척도 기준) 비교에 제한점

이 있다. 집단정체성은 다양한 집단이 한 사회에서 함께 어울

려 살아가는 데에 순기능적인 측면과 역기능적인 측면을 가지

고 있다. 이를테면, 집단정체성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

한 역할을 하며 개인이 사회에 적응해 가는 데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반면 집단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은 타 집단에 대

하여 편견을 가지고 차별적 행동을 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하기

도 한다[24,25]. 또한, 다문화주의는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의

미하고 위협감은 소수집단의 국내 이주에 따른 현실적 갈등인

식의 일부를 의미하므로 기술된 연구결과는 청소년기에 비하면 

소수집단에 대한 수용성은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5개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분석결과 

친 감이 가장 높은 집단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였고 조선족, 결

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와 새터민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한 다른 연구들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해 강원

도 지역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 새터민,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 조선족 순으

로 보고하였다[18]. 일반 대학생의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한 연

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결혼이민자, 조선족, 외국인노

동자 순으로 친 감이 높았다[15]. 또한, 일반 한국인 성인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결

혼이주여성, 조선족,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순으로 나타났다

[4]. 2011년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군 입

대가 허용되었으며 최근 국방부가 북한을 이탈한 새터민 청소

년의 군 입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13]. 이러한 

시점에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친 감이 높은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새터민에 대한 친 감이 낮은 것은 다소 우려

가 되는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

리감은 5.46로 조사되어 소수집단 가운데 친 감이 높았던 국

제결혼가정 자녀의 4.68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새터민을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립해야만 하는 집단과 동일시하는 경향의 반영

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남북 간 대립이라는 안보적 

상황에 따른 군 조직 내 다양한 정신교육 등의 영향일 것으로 

보인다. 집단별로 편견적 태도를 갖게 되는 기전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교육과정에

서 개입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다문화 관련 특성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까이 지내는 소수집단 구성원

이 있는 경우, 소수집단 구성원과 접촉 빈도가 1달에 1번 이상

인 경우,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즉, 친

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

[4,17,18]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로 대학생활에서 교과과정과 

교과 외 활동에서 소수집단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위협감과 사회적 거리감 간의 상

관관계 분석결과 집단정체성과 다문화주의는 사회적 거리감

과 양의 상관관계를 위협감과 사회적 거리감은 음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집단정체성이 사회적 거리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데 반해 선행연구들에서는 다문화

를 수용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24,26]. 우리나라에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집단정체

성을 조사한 결과가 없어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

하여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선행연구들이 보여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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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체성과 편견적 태도인 사회적 거리감과는 음의 상관관계

에 있을 것이라는 추론에 반하는 결과이다. 국군간호사관생도

들은 학교생활동안 집단의식을 중요한 덕목으로 습득하게 될 

것이므로 집단정체성이 강한 것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정서로 

평가될 수 있다. 즉 사관생도로서 높은 집단정체성을 가진 사

람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

하는 심리의 한 면인 사회적 거리감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

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자가 가지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인지 도구의 제한점인

지 추후 연구를 통해 다시 검증해야 할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유지

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다고 보았는데

[27], 다문화주의와 사회적 거리감의 관계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소수집단의 이주로 인한 

위협감은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갖게 하는 하나의 

원천이 되며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이 편견적 태도로 발전하게 

된다는 주장들[5,16]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였다. 다행스럽

게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의 소수집단에 대한 

집단정체성이나 위협감은 높은 수준이 아니었고 다문화주의

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사회

의 군 조직은 구성원들로 다양한 소수집단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위협감, 다문화주의, 집단정체성, 소수집단 구성원의 접촉빈

도 등 4개 요인이 확인되었고 설명력은 24%였다. 간호대학생

인 동시에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소수집단의 편견적 태도로써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

에서 선행연구들과 비교 고찰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

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몇 편의 연구에서 영향요

인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14,16]. 영향요

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설명력이 높았던 변수는 선행연구

와 같이 위협감으로 나타났다[14,16]. 영향요인의 설명력의 

정도를 논외로 하고 확인된 4개의 영향요인은 교육과정에 개

입하여 프로그램들을 정교하게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긍정적

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간호학 영역에서 대학생을 대상으

로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

하고자 시도된 초기 탐색적 연구로써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집단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라고 본다면 간호학 영역에서도 소수

집단에 대한 다수집단의 태도, 의료인으로서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와 행동 등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모형을 토대로 연구가 진행

되었더라면 훨씬 깊이 있고 다차원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

었을 것이다. 또한, 변수들을 측정함에 있어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의 적용이나 채점방식이 상이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즉, 간호학 

영역에 적합한 도구로 정련되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결 론

다문화사회로 진입과 더불어 우리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

경을 가진 집단들과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수용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 이미 군 조직에는 소수집단들이 수용되

기 시작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인력들

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이에 기반한 간호를 

제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 준비해야 할 간

호사의 핵심 역량으로 문화적 역량이 강조되어 왔다. 이를 위

해서 간호사를 배출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개입하여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문화적 역

량을 증진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문

화적 역량에 선행되는 소수집단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태도를 

갖게 되는 메커니즘에 대하여 간호학적 관점에서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연구의 초기단계

로 탐색적 연구에 그쳤다는 제한이 있으나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교육기관은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래 이 

사회의 간호사인 군 간호사관생도와 간호대학생이 4년의 교육

과정 안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위협감을 감소시키고, 다문화주

의를 강화시키며, 집단정체성을 건강하게 확립해나갈 수 있도

록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시스템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이 간호학적 관점에서 이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 사회 심리적 역

동을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정립된 이론이나 모형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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